
시키보 - 바이오매스 자원 활용으로 코코넛 섬유 개발 

시키보는 2005년 8월에 야자 나무에서 섬유를 추출하고, 바이오매스

(biomass ; 일정 구역 내에 살고 있는 생물의 총량) 자원의 하나로서 의류용 

섬유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. 면과의 혼방 소재로서 

“코코(coco) 여름 이야기 - 자바 코코넛 코튼(Java coconut cotton)”은 “쿨비즈”

에 대응하는 소재 등으로 발표하였다. 

섬유를 추출하는 부분은 주스나 과육(果肉), 유지(油脂)를 채취한 뒤에 남

은 야자 껍질이다. 보통 이 껍질의 대부분은 건조하여 연료로 사용하거나 내

버렸었다. 이들은 굵고 뻣뻣한 섬유질이므로 매트나 빗자루 등에 이용하기도 

하였다. 시키보는 자바에서 생산된 야자 껍질로 섬유를 뽑기 위하여 독자 기

술로 코코넛 섬유 전용 개섬기(開纖機)를 개발하였으며 야자 껍질에서 가늘

고 부드러운 섬유만을 추출하여 개섬하는 데 성공하였다. 

이 섬유로 방적 자회사인 신나이가이멘이 면과 코코넛 섬유 30% 혼방의 

10수, 20% 혼방의 20수, 10% 혼방의 30수를 방적하였다. 이들 실은 캐주얼 셔

츠, 폴로 셔츠, 진즈, 재킷, 인테리어, 침장용으로 텍스타일을 판매하고 있는

데, 판매고는 2006년도에는 1억엔, 2009년에는 3억엔을 목표로 하고 있다. 장

차는 매사나 세수화도 추진한다. 

코코넛 섬유는 10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단면에 작은 구멍이 수십 개 벌집 

모양으로 관통하고 있으며, 측면에도 많은 구멍이 있는 다공질 구조로 되어 

있다. 그래서 야자 껍질 활성탄이 소취제로 사용되는 사례도 있는데, 코코넛 

섬유 30% 혼방 10수를 위사로 짠 원단에서는 소취성이 확인되었다. 또한 천



연의 항균성도 갖고 있다. 경량성, 열 차단성도 아주 좋은 듯 하다며 여러 

기능성을 연구 중이다. 

시키보는 2004년 8월에 오키나와에서 생산되는 사탕수수의 섬유를 의류용 

섬유로 만드는 기술을 발표하였다. 이번의 코코넛 섬유는 사탕수수 다음의 

본격적인 바이오매스 자원 활용의 두 번째 소재이다. 앞으로 세 번째 소재로 

대나무 자체의 섬유를 사용한 “자바 뱀부 코튼”도 개발 중이며, 환경을 보존

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도 강화할 것이다. ♣ 

 


